
의학 이야기

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

서 2년쯤 의학공부를 하고 

1794년에 미국의 고향으로 돌

아온 켄터키주의 시골 개업의

사 이프레임 맥도웰이 46세인 

네 아이의 어머니 제인 크로포

드 환자를 왕진한 것은 1809

년 12월 13일이었다. 그녀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

는데 맥도웰이 진찰한 결과 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, 

움직이는 거대한 종양이 만져졌고 자궁 내에는 아무 것

도 없었다.

그는 이 병이 난소종양이며 상황이 매우 위중하지만 

당시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방도가 없다고 설명하고, 만

약 환자가 던빌에 있는 진료소까지 혼자 올 수 있다면 최

후의 수단으로 수술을 고려해보자고 제안한 후 발길을 

돌렸다. 맥도웰은 환자가 조만간 위독해져서 아마도 다

시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, 이 용감한 여성은 인

디언과 늑대들이 출몰하는 약 100km의 시골길을 혼자 

말을 달려서 12월 17일 밤 던빌에 도착했다.

마취도 소독약도 없던 당시에 세계 최초의 개복수술

이라는 역사적인 실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맥도웰은 마

침 몇 달 전 필라델피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

어 돌아온 조카 제임스와 함께 1주일 동안 준비를 갖춘 

후 크리스마스이자 일요일인 25일 아침에 수술을 시작했

다. 그 시간에 마을사람들은 산 사람의 배를 여는 무모한 

시도에 극력 반대하며 모두 교회에 모여 있었다.

환자는 통증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지막한 목소

리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, 맥도웰이 메스로 복강

을 열자 종양에 눌려있던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. 종양이 

너무 커서 그대로 들어내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맥도웰은 

종양 밑 부분을 실로 묶은 후 표면을 두 군데 절개하여 약 

6.5kg의 점액성 내용물을 긁어내고 남은 부분을 자궁에

서 분리 절단했다. 전체 종양의 무게는 거의 10kg이나 됐

다. 맥도웰은 내장을 도로 집어넣고, 환자를 기울여 배 속

에 고인 혈액을 쏟아낸 후 복벽을 봉합했다. 이즈음 환자

의 노래가 멈추어서 놀라 살펴보니 잠시 기절했을 뿐이

었다. 수술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이었다.

예배가 끝나고 ‘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칼로 째겠다는 

악마’가 수술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는 목사의 선동에 이

끌려 진료소로 쳐들어왔던 군중들은 환자의 배를 가르고 

내부의 큰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 성공했다는 보안관의 

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. 환자는 수술 

후 5일째에 침대에서 일어나 걸었고, 25일째에는 혼자서 

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. 그녀는 그 후 인디애나주로 

이사하여 78세까지 생존했다. 1932년 켄터키주 도로관

리국은 1809년에 그녀가 말을 타고 왕복했던, 그녀의 통

나무집이 있던 그린카운티에서 던빌에 이르는 길을 ‘제

인 토드 크로포드 웨이’로 명명했다.

이 증례를 포함하여 세 차례 난소종양 수술에 성공한 

후 1817년에 발표한 맥도웰의 업적은 의학 불모지였던 

미국이 거둔 가장 혁혁한 성과 중 하나였다. 영국왕립산

부인과협회는 1830년 충수염에 의한 복막염으로 59세에 

세상을 떠난 맥도웰을 기리는 뜻에서 던빌의 진료소 겸 

자택의 목재로 만든 해머를 회의 진행에 쓰고 있다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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